
2-25-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마태복음 7:13-14 

말씀제목: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한 어떤 말씀들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지 말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나 만일 네가 

주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치리라.”(신 28:14-

15)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진리가 아닌 어떤 것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죄로나 우로나 빗나가는 

날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찾는 자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을 찾는 자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양들의 문”(요 10:7)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좁은 문이셨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그의 제자들과 몇 사람들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 

나라들과 민족들은 대부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으며 진리 밖에서 

좌와 우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으며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멸망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 마저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서 유일하신 진리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이 세워놓은 교파와 전통을 따라가며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행하며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건전한 교리를 

따라가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완수하라.”(딤후 4:1-5) 

 

       마지막 때인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배교한 때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양들의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마지막 대환란에 

들어가야하는 것처럼 배교한 하나님의 

교회들도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엄청난 고초를 받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의 종들도 넒은 길로 

행하다가 휴거의 날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심판주로 오시는 주의 날을 덫과 같이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마 24:48-51) 

 

       지금이야말로 좁은 길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다윗왕처럼 말씀이 비추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김받아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내가 주의 

규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주를 두려워하는 데 열중하는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소서…이 

말씀은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셨음이니이다…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주의 말씀들이 

내 입맞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어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 전에 

깨나이다…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명철을 주소서…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의이기 때문이니이다(시 

119:9,11,16,38,50,67,69,103, 

105,130,133,140,148,169,172) 

 

      예수께서는 마지막 배교의 시대가 올 때에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단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도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라고 하리라.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눅 

13:24-27)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유일한 좁은 

문이시며 진리의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어 영접하여 진리의 길이신 좁은 

길로 행하여 생명 길로 행하다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에 

영광스럽게 그분을 만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